B4983     죽음은 슬프지만, 끝이 아닙니다.      19-02-27

최근에 저는 한 친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걷잡지 못해서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문인가”고 묻는 저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신문에 게재된 슬픈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생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뇌종양으로 3개월 이내로 죽는다는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더욱 나를 슬프게 한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명문대학교의 의과대학 암 전문의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그 아이의 똘똘한 눈빛이 내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하여 눈물을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아이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분이 그렇게 슬플진대 그 아이 부모의 슬픔은 오죽하겠습니까? 뇌 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종양은 수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제 아내의 경우에서 체험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저도 아픈 가슴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생사학 (生死學)을 창시한 퀴불러 로스  (Quibbler Ross)박사는 죽음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자주 번데기 모양의 인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번데기 모양의 인형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죽음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번데기의 배에 달린 지퍼를 열면 그 속에서 예쁜 나비 인형이 나옵니다. 그는 암이나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헝겁으로 만든 번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저 나비처럼 예쁘게 날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심어준 로스 박사도 우주를 향해 떠난다고 말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일생 동안 빈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 하시다  생을 마감한 테레사 수녀도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계속이고 완성이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기 싫어한다. 죽음이 뭣인지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왔던 그대로 죽기 마련이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혼은 계속 유지된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이 없다면 영생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죽음이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를 분리하기 때문에 영생의 의미가 있고 영생이 고마운 것입니다.  배 곯아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의 고마움을 모르고 병을 앓아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 가지로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과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해 주는 과정입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잡지 (AARP) 사가 50세 이상의 성인 1,011명을 상대로 내세를 믿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80%의 여성과 64%의 남성이 내세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3%가 내세를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내세를 믿는 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버나드 (Bernard) 대학교의 시걸 (Segal)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연 수입이 $75,000 이상인 미국인 중 78%가 천국을 믿지만,  연 수입이 $25,000 이하의 미국인들은 90%가 천국을 믿는 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미국인들 중 77%가 천국을 믿는 반면  고졸 이하의 미국인들은 89%가 천국을 믿는 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천국을 믿는 경향이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는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보다 낙타가 바늘 구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부류와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후의 내세가 절대로 없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세에 관하여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공자님은, “죽기 전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사후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 종교라고 정의를 한다면 공자의 가르침 즉 유교는 생활의 지침이지만, 종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자님은 爲善者 天報之 以福 爲不善者 天報之以禍 즉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 주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화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여 그가 내세를 믿는 다는 암시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 세를 믿든 안 믿든  내세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줄 것입니다.  끝
